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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0년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무역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4/4분기

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되었음. 

  - 대중 수입은 4억 9,110만 달러로 전년대비 80.9% 감소, 대중 수출도 4,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7.7% 감소함.

  -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4억 4,310만 달러로, 전년(-23억 6,000만 달러)대비 81.2% 개선됨. 

  - 3/4분기까지 북중 무역은 주로 식료품과 의약품 등 민생용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수출입 감소는 원부자재와 소비재 공급 감소로 이어져 산업생산 둔화 및 북한 주민의 후생 악화에 영향을 

미침. 

  - 농업 부문에서 ‘대두유, 밀가루, 당류’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추진하였던 식품 분야 국산

화(수입대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생산된 식료품의 종류와 양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후생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전력과 광업 부문도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경기 둔화로 수

요가 감소하여 다른 부문(화학, 금속)에 비해 생산량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반면 북한은 화학과 금속 부문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수입 감소로 산업생산용 원료(플

라스틱이나 합성수지)와 민생용품(의료용 자재, 세제, 접착제, 농업용 자재)의 내수시장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

관 부문(경공업)에 대한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임. 

  - 경공업은 원부자재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위탁가공(임가공) 수출도 중단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임. 

 ▶ 2021년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경우, 2/4분기부터는 민생용품(식량, 의약품, 세제)을 중심으로 소

규모 북중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행사[노동당 대회(2021년 1월), 노동당 전원회의(2021년 2월)]가 마무리되었고, 북한이 신의주 세관에 

통관 방역설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소규모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의 소규모 무역 재개를 계기로 ‘한반도 재난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남북 대

화와 보건협력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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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과 방법

■ 2020년 북한은 제재·수해에 이어 코로나 방역을 위한 무역 축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1) 어려움의 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는 상황임.

- 부정론자는 삼중고로 경제난이 심각하여 북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물가 폭등이

나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신중론자는 삼중고로 경제가 어렵기는 하나 북한 관련 매체(연합뉴스, NK데일리, 자유아시아 방송)와 북

한 언론(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의 발표 내용을 보면 물가 폭등이나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함.

■ 북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 것은 북한경제와 관련된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가용한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경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북중 무역은 북한 물가와 환율,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통계과 함께 북한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몇 안 되

는 통계 중 하나임. 

■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북중 무역 통계를 분석하여 코로나 방역조치가 무역을 통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것임.

- 북중 무역 통계를 북한의 경제 구조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북중 무역 감소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삼중고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 먼저 북한 내 산업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구조를 가늠하고, 2020년 북중 무역의 변화가 산업

간 연계 구조를 통해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추정·평가함.

■ 무역 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외국의 내정 간섭 방지 및 전쟁 대비 등의 이유로 자급자족(자력갱생)의 폐쇄경제를 지향하고 있

음.2)

- 이러한 폐쇄경제하에서 경제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가’ 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나’ 그룹, ‘다’ 그룹도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3)

1)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총화 보고를 통해 ‘제재봉쇄 책동, 혹심한 자연재해, 보건위기의 장기화로 경제사업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국가경제발전(2020

년 완료) 5개년 전략수행이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고 평가함. 
2)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을 강조하는데, 이는 내부에서 생산․소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체계를 의미함.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입장.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869&mid=SM00

000536&limit=10&eqViewYn=true(검색일: 2021. 2. 16). 
3) 예를 들어, 폐쇄경제하에서는 볼펜 한 자루를 생산하기 위해 (가 그룹) 노동자가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식량과 전기가 필요하며, 더불어 생산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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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이 원활한 경우, 각 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무역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하면서 산업 정

상화를 시도할 수 있음.

- 하지만 무역이 감소·중단되고 ‘가’, ‘나’ 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산업간 연계고리가 약해지면

서 산업생산이 둔화됨.

- 2020년 북한은 북중 무역 감소로 ‘나’ 그룹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됨.

◦ 특히 화학과 금속 부문에서 원부자재 공급이 줄어들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운 국가경제발전계획(2021~2025년)에서는 경제 ‘쌍기둥(금속, 화학)’의 생산 보장을 강조함.

그림 1. 북한의 산업체계와 무역

자료: 국가경제발전전략(2016~2020년)에서 강조한 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작성.

■ 이하에서는 2020년 북중 무역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그림 1]을 중심으로 2020년 수출입의 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2. 2020년 코로나19와 북중 무역

가. 수출입의 급격한 감소

■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북한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피해가 막심했을 것으로 추정됨.

합성수지를 위한 철광석과 석탄이 생산되어야 함. (나 그룹) 철광석으로 철을 생산하고, 석탄에서 합성수지를 생산하면, (다 그룹) 여러 원부자재를 

활용하여 경공업에서 볼펜을 생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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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수입은 4억 9,110만 달러로 전년의 25억 7,381만 달러 대비 80.9% 감소함.

◦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필수품을 제외하고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대중 수출은 4,800만 달러로 전년의 2억 1,520만 달러 대비 77.7% 감소함.

- 북중 무역 총액은 5억 3,910만 달러로 전년동기 27억 8,901만 달러 대비 80.7% 감소함.

◦ 총 무역은 제재 본격화 직전인 2016년 대비 90.7% 감소함.

- 상품무역수지는 -4억 4,310만 달러로 전년의 –23억 5,861만 달러 대비 81.2% 개선되었는데, 이는 수입

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그림 2. 북한의 연도별 대중 무역(좌)과 상품무역수지(우) 

(단위: 억 달러)

  

주: 원유 무역액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정책적 변곡점(4/4분기)

■ 북한이 코로나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2020년 10월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되었음.

- 북중 수출입은 2020년 1~2월에 급감한 뒤 3~6월에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다가 7~9월에는 다시 감소하였

으며, 급기야 10~12월에는 중단되는 변화를 보임(그림 3).

◦ 10~12월 대중 수출이 일부 잡히기는 하지만, 이는 압록강 수풍댐(북중 공동 운영)에서 생산된 북한 몫의 전력 

일부를 중국이 사용하는 것을 수출로 계상한 것이므로, 북한이 수출을 지속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1/4~2/4분기: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 봉쇄 후 북중 무역이 급감하였으며, 이후 접경지역의 코

로나 상황이 호전되자 ‘무역 정상화’를 시도함.

◦ [1차 확산] 랴오닝성에서는 4월 5일 142명을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기존 확진자도 5월 26

일 모두 병원에서 퇴원), 북한은 마지막 확진자 보고 3주 뒤인 5월 초순부터 대중 무역 재개를 시도함.

- 3/4분기 중국 랴오닝에 코로나가 재발하자 국경 봉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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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확산] 6월 14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되었으며, 8월 5일 마지막 확진자 3명

(랴오닝성 총 확진자 258명)이 발생하였고, 이후 9월 8일 중국은 코로나 종식 선언4)

- 4/4분기 접경지역의 코로나 완화 동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경을 완전하게 통제하여 10월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됨.

◦ [3차 확산] 랴오닝성에서는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 이후인 12월 23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2021년 1월 4일 기준 27명으로 확산

그림 3. 월별 대중 수입(좌)과 수출(우) (2019~20년)

(단위: 만 달러)

 

주: 중국해관은 1~2월 통계를 월별로 집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합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를 단순평균(합한 값을 2로 나눔)하여 1, 
2월 통계를 계산함.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국경 봉쇄의 원인을 외화수급 악화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경제난보다는 방역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추정됨,

- 동계(10~2월)에는 코로나 전파 속도가 커지고, 특히 연말· 연초에 전략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대규모 행사

가 예정되어 있어 군중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 통제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의료체계가 열악하여 코로나 확산이 당국의 행정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연말 ․ 연초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2020. 10. 10), 80일 전투(2020. 10. 10~12. 28), 신년행사(2021. 1. 1), 

제8차 노동당 대회(2021. 1. 5~12), 제8기 제2차 전원회의(2021. 2. 8~11) 등이 치러짐. 

- 일각에서는 외화 수입 감소로 수입 여력이 크지 않아 10월부터 무역을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외

화 고갈이 이유라면 위탁가공(임가공) 무역을 지속하면서 외화벌이를 시도하였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으므

로, 외화 고갈보다는 방역 목적의 수출입 중단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0월의 북중 무역 중단은 북한 정책기조의 변곡점이 되었으며, 무역 중단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4) 「중국, 우한 봉쇄 7개월 반 만에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2020. 9. 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8040800083(검색

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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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정책 방향이 ‘[1/4~2/4분기] 대외 교류협력 재개 모색’ → ‘[3/4~4/4분기] 대외 봉쇄 국면을 활

용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위기 극복 모색’으로 변화됨.

- 봉쇄기간 동안 제재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 사

(私)경제에 축적된 부(富)를 흡수하고자 하는 당국의 시도가 관찰됨.

◦ 내각은 △ 중앙집권적 자력갱생 주창5) △ 군부가 가진 경제적 이권의 내각 이양6)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대

◦ 최근 환율정책의 목적이 ‘물가 관리’에서 사경제에 축적된 ‘외화 흡수’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7)

  · 2019년 말: 시장(장마당) 물가를 통제하는 한편, 수입품의 가격 관리를 위해 낮은 환율을 유지하도록 통제 

→ 시장에서 외화 사용 금지(환전 유도를 통해 외화 흡수)8) 

  · 2020년 중순: 주민들이 국제 시세에 비해 낮은 원/달러 환율로 환전하면서 사경제에 축적된 부가 공공부문

으로 흡수(사경제에서 더 낮은 환율로 외화를 흡수하는 행위 단속)9)

3. 산업별 북중 무역의 영향과 평가

가. 산업별 수출입 개관

■ [대중 수입: 10월부터 수입 중단] 제재 본격화(2018~19년) 이전에는 산업별 수입 비중이 균등하였는데, 코로나로 

수출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음.

- 농업(44.9%), 섬유/의류(14.2%), 화학(13.9%), 플라스틱/고무(12.3%) 순으로 수입 비중이 큰데, 농업 비

중이 40%를 상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임.

- 총수입 감소율은 전년대비 80.9%인 데 반해, 농업은 68.1%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으며, 섬유/의류 

90.9%, 플라스틱/고무 82.1%, 화학 73.6% 순으로 감소폭이 큼.

5)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밑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사업을 계획적으로 주도 세밀하게 진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자력갱생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의 이익 위에 개별적 부문과 단위의 이익을 올려놓으려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신문 사설(2021. 2. 5).
6) “특히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법적 감시를 공격적, 연속적으로 진행 

… 당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합뉴스(2021. 2. 11), 「북한, 전방위 경고하며 경제 기강잡기...“내각주도 제동걸면 제압”」, https://www.premiumnews.co.kr/(검색일: 

2021. 2. 17). 
7) 임수호(2020), 「최근 북한 환율변동의 배경과 전망」, 『이슈브리프 통권 22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8) “외화 사용에 대한 단속은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계기는 김정은의 <방침>이었다. ‘외국돈은 잘 다루는데 반해 자기 돈을 홀대하는 현상을 

없애라’고  김정은이 비판했고 ….” 아시아프레스(2020. 11. 17), 「<북한 내부> 거들떠보지도 않던 북한 돈 의문스러운 급등의 원인과 영향을 

알아보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0/11/society-human-rights/people-life/money/(검색일: 2021. 2. 17); 연합뉴스

(2020. 10. 30), 「북한, 외국인에 달러 대신 원화 사용 요구...일일 한도도 제한」, https://www.yna.co.kr/view/AKR20201030046500504 

(검색일: 2021. 2. 17). 
9) 연합뉴스(2021. 2. 17),  「국정원, “김정은, 환율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7072351001(검색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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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북한의 산업별 대중 수입(좌), 대중 수출(우)

(단위: 만 달러)

  

주: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산업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는데, 수출 금액이 워낙 적어 정량적 분석이 유의미하지 않음.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주요 수입품]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속에서 식량과 보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이 식료품, 보건, 운수, 섬유 등에 집중되었는데, 수입 비중이 2015~16년 

28%에서 2020년 48.8%로 대폭 증가함.

- 상위 3개 품목(대두유, 밀가루, 사탕수수당)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1%를 넘어섬.

표 1. 2020년 대중 수입 상위 6개 품목과 추이

(단위: 만 달러, %)

순위 품목명 HS4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 대두유와  그 분획물 1507
금액 9,811 10,750 13,563 12,197 6,583

증감률 -5.6 9.6 26.2 -10.1 -46.0

2 밀가루, 메슬린 가루 1101
금액 254 3,262 6,305 7,318 3,548

증감률 -55.1 1186.7 93.3 16.1 -51.5

3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1701
금액 76 3,479 3,499 3,924 3,188

증감률 -47.0 4507.3 0.6 12.2 -18.8

4 담배 및 담배 대용품 2403
금액 1,396 2,283 4,590 3,843 2,202

증감률 -35.8 63.6 101.0 -16.3 -42.7

5 고무로 만든 고무 타이어 4011
금액 5,916 3,555 2,970 3,953 1,807

증감률 11.1 -39.9 -16.5 33.1 -54.3

6 의약품 3004
금액 1,226 1,221 3,030 4,435 1,719

증감률 -49.9 -0.4 148.2 46.4 -61.2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주요 수출품] 대중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북한 산업생산과 관련성이 적은 전기와 광물 위주로 소규모 수출이 

이루어짐.

- 전기, 광물 등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 비중이 2015~16년 78.8%에서 2020년 91.1%로 대폭 증가함.

- 2020년의 주요 수출품은 북한의 산업생산과 연관성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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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는 북중 합작에 의해 압록강에서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것이고, 합금철은 철과 다른 원소(망간, 니켈 등)가  

섞여 있는 광물로 별다른 가공을 거치지 않고 발파 후 적당한 크기로 파쇄한 것이며, 텅스텐광도 합금철과 유

사함.

- 위탁가공(임가공)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위탁가공 무역품으로 부상하였던 ‘휴대용시계 

무브먼트, 가발·가수염·눈썹’ 등의 수출액도 대폭 감소함.

표 2. 2020년 대중 수출 상위 6개 품목과 추이

(단위: 만 달러, %)

순위 품목명 HS4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 전기 에너지 2716
금액 576 1,098 1,139 1,143 1,185

증감률 21.3 90.8 3.7 0.3 3.7

2 합금철 7202
금액 1,847 2,237 2,831 3,105 1,073

증감률 37.8 21.1 26.6 9.7 -65.4

3 휴대용시계 무브먼트 9108
금액 0 183 3,111 4,919 679

증감률 -　 100.0 1604.2 58.1 -86.2

4 텅스텐광과 그 정광 2611
금액 41 394 1,849 1,234 455

증감률 -17.2 863.3 369.2 -33.3 -63.1

5 개인이 휴대한 품목 9804
금액 0 6,870 1,859 698 340

증감률 　- 100.0 -72.9 -62.5 -51.3

6 가발·가수염·눈썹 등 6704
금액 237 872 2,238 3,106 223

증감률 278.5 267.2 156.7 38.8 -92.8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비재와 중간재 수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산업생산 둔화 및 장마당 내 물품 수급 악화가 불가피했을 것임.

- 사용 용도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중간재 수입이 전년대비 약 81.3% 감소했는데, 이미 대북제재로 설

비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북한의 생산역량 악화가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임(표 3).

- 2020년 소비재 수입은 전년대비 약 80%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표 3. 사용 용도별 대중 수입(좌), 수출(우) 금액과 비중

(단위: 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중
간
재

금액 162,198 124,179 145,048 27,190

비중 53.6 58.6 58.9 57.2

소
비
재

금액 93,346 85,089 98,831 19,849

비중 30.9 40.1 40.1 41.7

자
본
재

금액 47,014 2,727 2,416 518

비중 15.5 1.3 1.0 1.1
 

구분 2017 2018 2019 2020

중
간
재

금액 77,512 13,387 13,842 3,862

비중 50.5 69.4 66.6 87.2

소
비
재

금액 72,561 4,839 5,311 442

비중 47.3 25.1 25.5 10.0

자
본
재

금액 3,428 1,058 1,637 127

비중 2.2 5.5 7.9 2.9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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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집약 품목의 수입 비중이 제재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급감하여, 북한이 방점을 두고 추진하던 과학기술 정책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평가됨.

- 식료품과 같은 단순가공 품목의 수입 비중이 급증한 반면, 원자재, 낮은·중간 기술 품목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였음(그림 5).

-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북한은 고위기술 품목과 중간기술 품목의 수입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왔는데,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그 비중이 이미 감소한 바 있음.

- 결과적으로 북한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등 현대 과학기술에 기초한 지식경제강국 건설에 차질을 빚을 것으

로 보임.

그림 5. 기술 수준별 대중 수입(좌), 수출(우) 비중

(단위: %)

 

주: 수출 금액이 워낙 적어 기술 수준별 대중 수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유의미하지 않음.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농업

■ 국경 봉쇄로 농업의 수입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작아 수입 비중은 오히려 증가함.

- 농업은 북한 GDP의 22.4%를 차지하는데,10) 2020년 수입 비중은 44.9%, 수출 비중은 0.8%를 차지하여 

수입 비중이 GDP 비중에 비해 매우 큼.

- 농업의 수입 비중은 제재 이전(2015~17년) 11% → 제재 본격 이행(2018~19년) 27% → 코로나(2020

년) 44.9%로 급증함.

- 2018년부터 식품가공용 원부자재(대두유, 밀가루, 당류) 수입은 증가하고, 신선식품(쌀, 과일)이나 완제품

(빵, 과자, 국수)의 수입은 감소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임. 

- 일부 언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확대했다고 보도하였으나,11) 북중 무역에 따르

면 2020년 수입량이 북한 내수 생산량의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전에 비해 매우 작은 양임. 

10) 2017~19년 북한 GDP 대비 농업 비중을 평균한 것임.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

No=200091(검색일: 2021. 2. 17). 
11) 조선비즈(2020. 11. 3), 「日매체 “중국, 북한에 60만톤 식량 공급, 이례적인 대규모 지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

1/03/2020110300884.html(검색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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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한의 식량작물 수입량과 내수 생산량 비교

    (단위: 톤, %)

구분 품명 HS코드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량
(A)

총계 70,022 5,122 49,198 185,683 5,071
감자 0701 11 0 0 100 0

채두류 0708 0 708 2 1 0
고구마 0714 0 0 0 99 0
옥수수 1005 34,339 1,005 4,344 22,939 2,421

쌀 1006 35,581 1,006 43,532 161,609 2,650
메밀 1008 0 0 0 292 0
대두 1201 91 1,201 1,319 642 0
땅콩 1202 0 1,202 0 0 0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B) 4,810,000 4,710,000 4,550,000 4,640,000 4,400,000
비중 [ = 수입(A)/ 내수 생산량(B) ] 1.5 0.1 1.1 4.0 0.1

  주: ‘0(영)’은 통계가 없거나, 수입량이 0.45톤 미만인 것임. 
  자료: 수입량-중국해관통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한국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각 연도, http://www.rda.go.kr/board/board.do?mode=list&prgId=day_farmp

rmninfoEntry(검색일: 2021. 2. 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대두유, 밀가루, 사탕수수당] 수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물량 확보에 방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2020년 3월 95.1 → 8월 95.8 → 12월 107.5로 지속적으로 상승12)했음

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품질보다는 물량에 방점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됨.

- 대두유, 밀가루, 사탕수수당의 수입 증가는 ① 김정은 총비서가 강조한 식료품 분야 국산화 정책의 영향, 

② 소득 증가에 따른 식문화 변화(빵, 과자 등 선호) ③ 식량난에 따른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보임.

 ◦ [대두유] 농업 수입에서 대두유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29.9%(전체 수입의 13.4%)로 가장 높음.

 ◦ [밀가루]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전체 수입의 7.2%)로 비교적 높음.

 ◦ [사탕수수당] 사탕수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전체 수입의 6.5%)로 비교적 높음.

 ◦ 상기 수입품으로 빵, 과자, 라면, 국수 등의 제조 및 수제비, 칼국수 등의 요리 가능

표 5. 주요 농산물의 대중 수입

                                                             (단위: 금액-만 달러, 물량-톤, 증감률-%, 단가-달러/kg)

분류
2017 2018 2019 2020

수치 증감률 수치 증감률 수치 증감률 수치 증감률

대두유
(HS1507)

수입액 10,750 3.4 13,563 26.2 12,197 -10.1 6,583 -46.0
수입물량 97,831 - 125,418 28.2 113,254 -9.7 73,781 -34.9

단가 1,099 - 1,081 -1.6 1,077 -0.4 892 -17.2

밀가루
(HS1101)

수입액 3,262 1,186.7 6,305 93.3 7,318 16.1 3,548 -51.5
수입물량 81,654 - 187,802 130.0 223,579 19.1 147,437 -34.1

단가 398 - 336 -16.0 327 -2.5 241 -26.5

사탕수수당
(HS1701)

수입액 3,479 4,507.3 3,499 0.6 3,924 12.2 3,188 -18.8
수입물량 67,793 - 73,403 8.3 99,773 35.9 95,640 -4.1

단가 513 - 477 -7.1 393 -17.5 333 -15.2
주: 수입 단가는 수입액 ÷ 수입물량, 증감률은 전년대비 변화 비율로 계산.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 농림축산식품부(2021. 1. 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256(검색일: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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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두유(좌), 밀가루(우)의 월별 수입 물량 변화

(단위: 톤)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7. 사탕수수의 월별 수입 물량 변화                      그림 8. 비료의 수출입 물량

                                              (단위: 톤)                                                 (단위: 톤)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비료] 수입량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량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이는 2018년 비료 수입 재고 

물량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질소비료 수입량은 1만 6,104톤(전년대비 –82.9%), 복합비료는 6,426톤(전년대비 –77.1%)로, 비

료 총수입량은 2만 2,530톤(전년대비 –80.2%)임.13)

- 질소비료 수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40만 톤14)으로, 전년대비 20만 

톤 감소에 그침.

- 결과적으로 북한이 2019~20년 동안 질소비료 생산을 정상화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북한 언론에서 질

13) 북한에는 약 60만 톤의 비료가 필요한데, 20만 톤은 자체 생산하고, 40만 톤은 수입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USDA FAS(2020. 1. 21), 

DPRK Food Grains Situation Updates in MY 2018-2019.
14) 농촌진흥청(2021), 「2020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19(검색일: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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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외부 언론도 북한 내 질소비료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점으로 보아, 북한 내 생산 증가보다는 2018년에 대량 수입한 질소비료 재고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식량의 절대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식량 수급상황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생산 기반] 질소비료 수입이 감소하면서 농업 생산역량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만약 2020년에 2018년 재고 물량을 사용하였다면, 2021년에는 비료 부족문제가 농업 분야 핵심 이슈로 부

상할 것으로 판단

- [소비 여건] 식량 사정은 악화되고 있으나, 아사자가 발생하는 임계점 이하로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농촌진흥청에서 추정한 2020년 식량 생산량 440만 톤은 전년대비 20만 톤만 감소한 것으로, 수해 피해가 심

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이 곡물 가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암시장 거래 급증, 곡물의 이중가격 형성, 아사자 발생 등

의 동향은 보이지 않음.

다. 에너지

■ [전기 수출] 2020년에 북한의 대중 전기 수출이 쟁점화되었으나 이는 국경 봉쇄에 따른 기타 품목의 수출 중단에 

따른 것이며, 전력 생산 증대와는 무관함.

- 전력산업은 북한 전체 GDP의 5.3%를 차지15)하고 있는 반면, 2020년 총수출 대비 비중은 24.7%로 수

출 비중은 크나 수출액의 절대 규모는 작아 수출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제재 본격화(2018~19년) 이후 북한의 대중 전기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2020년에도 수출액이 다소 증가함.

◦ 수출 비중이 큰 것은 전기 수출 증대가 아니라, 다른 품목의 수출 감소에서 기인함.

- 또한 중국에 수출되는 전기는 북중 합작사업인 압록강 수풍댐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북한의 자

체 생산량 증대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북한의 여건상 전기 수출입이 산업생산량(설비 개보수를 통한 생산역량 증가) 개선보다는 강수량(전

기 수출이 이루어지는 수풍댐은 수력 발전이어서 강수량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분석 결과 강수량과 무관하게 2018년부터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제

재 본격 이행(2018년) 이후 외화벌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일정량을 수출한 것으로 보임. 

15) 2017~19년 북한 GDP 대비 전기와 광업 부문의 비중을 평균한 것임.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

nts.do?menuNo=200091(검색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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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전기의 수출입과 강수량                              그림 10. 유연탄 수입액

                                     (단위: mm, 만 달러)                                                   (단위: 톤)

 

주: 2020년 강수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수입, 수출: 중국해관통계; 강수량: 기상청, 북한기상연보, 각연도, 
     https://data.kma.go.kr/data/publication/publicationNkList.do?pgm
     No=566(검색일: 2021. 2. 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기 생산과 소비]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나, 화력발전의 유연탄 수입 의존도가 2017년을 계기로 

낮아진 것으로 보아 생산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발전 및 산업용 유연탄 수입이 2017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그림 10), 최근 북한이 수입 유연탄 대신 

내수용 무연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절대적으로 전기 공급량이 부족한 가운데, 2018년부터 산업생산이 둔화되면서 전기 수요가 다소 감소하

였을 것으로 추정됨.

표 6. 북한의 형태별 발전량

(단위: 전력-억 kwh, 구성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력량 구성비 전력량 구성비 전력량 구성비 전력량 구성비 전력량 구성비

합계 190 100.0 239 100.0 235 100.0 249 100.0 238 100.0

수력 100 52.6 128 53.6 119 50.6 128 51.4 110 46.2

화력 90 47.4 111 46.4 116 49.4 121 48.6 128 53.8

자료: 북한 발전 전력량,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74(검색일: 2021. 2. 23). 

■ [광업] 대북제재 강화로 단순가공 광물인 텅스텐의 수출이 증대되었으나, 코로나 확산 이후 이들 품목의 수출과 

생산 역량이 크게 악화됨.

- 광업은 북한 전체 GDP의 11.1%를 차지16)하고 있는 반면, 2020년 수입 비중은 1.6%, 수출 비중은 

36.4%를 차지(비중은 크나 절대액은 작음)하고 있어 산업과 수출입의 연관성이 적은 편임. 

16) 2017~19년 북한 GDP 대비 농업 비중을 평균한 것임.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

No=200091(검색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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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스텐 455만 달러, 몰리브덴 108만 달러 수출은 모두 채석한 광물을 파쇄한 단순가공 광물임.

- 발전과 강철 생산을 위해 석탄 증산이 필요하나, 제재와 코로나로 기계설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역

량이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뚜렷한 생산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도 없음. 

- 광업의 정책적인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8차 당대회(2021년 1월)에서 생산 보장을 위한 자원 우

선 배분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면서 ‘화학, 금속’에 비해 후순위에 놓인 것으로 보임. 

         그림 11. 텅스텐 수출입                                  그림 12. 몰리브덴 수출입

                                          (단위: 만 달러)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화학

■ 국경 봉쇄기조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자재, 세제, 농자재, 염료·접착제’ 수입은 지속되고 있음.

- 중화학은 북한 전체 GDP의 12.3%를 차지17)하고 있는 반면, 2020년 수입 비중은 13.9%, 수출 비중은 

5.1%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부문에 비해 수입이 화학 부문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 

- 2020년 화학 분야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은 네 가지로 분류 가능: △ 의료용 자재(의약품, 백신 등) △ 세제(비누, 

유기계면 활성제, 탄산염, 과탄산염, 샴푸, 왁스, 헤어 스프레이, 수산화나트륨) △ 염료·접착제(페인트, 바니시, 조

제용 접착제) △ 농업용 자재(질소비료, 복합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

◦ 코로나 확산으로 의약품 수요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이 증가하여 의약품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산업용 촉매나 기초화학 물질도 수입하고 있으나,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산업 규모가 작아 수입량이 많지는 않음. 

◦ 이들 품목은 대부분 북한 내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은 생필품의 원료인 것으로 판단됨.

- 플라스틱(합성수지) 수입액이 3,584만 달러로 전년대비 86.9% 감소하면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됨.

17) 2017~19년 북한 GDP 대비 농업 비중을 평균한 것임.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

No=200091(검색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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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2020년 화학산업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과 용도             그림 13. 플라스틱과 고무 수입

                                             (단위: 만 달러)                                              (단위: 만 달러)

품목 HS코드 금액 용도

의약품 3004 1,719 의료용 자재

산소관능아미노
화합물

2922 1,273
의료용 자재, 
식료품 자재

탄산염 2836 571 세제

유기계면활성제 3402 488 세제

질소비료 3102 369 농자재

비누 3401 201 세제

광복합비료 3105 176 농자재

접착제 3506 174 염료, 접착

잉크 3215 113 염료, 접착

혈액 3002 100 의료용 자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8차 당대회(2021년 1월)에서 ‘화학과 금속’ 산업생산 보장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이어졌는데, 이는 코로나로 

국경이 막히면서 산업생산용 원료(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와 민생용품(의료용 자재, 세제, 접착제, 농업용 자재: 주로 

민생용품 생산 원료)의 수입이 줄자, 이를 국산화하여 자급자족(자력갱생)이 가능한 산업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됨.

■ [의약품] 코로나 확산과 북한의 평양종합병원 건설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입은 감소하였으며, 무역 거래 형태를 

볼 때 수입의 상당량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인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의약품 수입액은 1,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1.2% 감소함(단 2017년 대비 40.2% 증가).

- 2018년부터 의약품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증가에 기인함.

◦ 2016~17년 의약품 수입액이 2015년 대비 약 50% 감소하였다가 2018~19년에는 다시 회복됨.

  · 2016년 북한의 4, 5차 핵실험 이후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부분이 중단

- 의약품 수입 세부 품목 중 상위 품목은 기타 의약품(HS30049090), 항생제류(HS30042090), 비타민류

(HS30045000) 순이며, 이들 품목이 의약품(HS3004) 수입 총액의 92%를 차지함.18)

- 한편 2018년 이후 의약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내에서는 (일반)의약품 부족이 심

각한 것으로 알려짐.

18) 구체적으로 전체 의약품 중 기타 의약품 71.0%, 항생제류 13.8%, 비타민류 7.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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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의약품의 월별 수입액                            그림 15. 정제유 수입량

                                          (단위: 만 달러)                                                  (단위: 톤)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UN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수치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정제유] 2020년 10월 이후의 국경 봉쇄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정제유 수입이 처음으로 중단되었음.

- 2020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정제유 수입 물량은 전년대비 68.2% 감소하였는데, 정제유 수입이 중단

(2020년 10~12월)된 것은 사상 처음임.

- 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 정제유 수요가 많이 줄

었을 것으로 추정(그림 15, 그림 16)됨.

◦ 밀수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10월부터 UN 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수출이 없

고, 북한 영해에서 관찰되는 선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밀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

을 것으로 보임.

◦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소비재 수입 감소로 지역 시장간 물동량도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정제유 수요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16. 휘발유·디젤유의 장마당 가격 추이 

                                                                                       (단위: 북한 원)

 

자료: Daily NK(http://www.dailynk.com/) 북한 장마당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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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속

■ 기계·설비류의 수입이 제재 대상인 가운데, 2020년 국경 봉쇄에 따라 철강 생산 관련 품목의 수입이 급감하여 

2020년 철강 생산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19)

- 금속은 북한 전체 GDP의 12.3%를 차지20)하고 있는 한편, 2020년 수입 비중은 0%, 수출 비중은 

24.0%를 차지함.

- 철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역청유, 코크스, 피치의 수입량이 2020년 각각 256만 달러, 177만 달러, 50만 

달러로 전년대비 최소 75% 이상 감소하여 철강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됨.21)

◦ 북한이 합금철을 1,073만 달러 수출한 것에서 생산성 개선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채석한 광물

을 파쇄하여 단순 가공한 것이어서 광업의 생산 증대 혹은 기술 개선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 철강 제품 생산이 부족할 경우, 기계설비 생산 역시 영향을 받게 되어 생산역량 저하가 불가피함.

              그림 17. 합금철 수출입                   그림 18. 역청유와 코크스, 피치 수입액

                                           (단위: 만 달러)                                              (단위: 만 달러)

   

주: 중국해관이 2015~17년에는 물량을 집계하지 않아 물량 대신 금액으로    주: 중국해관이 2015~17년에는 물량을 집계하지 않아 물량 대신 금액으로 
분석함.                                                             분석함.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9) 이러한 배경에서 제8차 당대회(2021. 1)에서 ‘금속’ 부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초부터 제철소를 중심으로 독려순회공연(2021. 2. 

23)과 현지지도(2021. 2. 20)가 이어지고 있음.
20) 2017~19년 북한 GDP 대비 금속 부문의 비중을 평균한 것임.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

o?menuNo=200091(검색일: 2021. 2. 17).
21)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2021년 생산 목표를 제출했는데, 당에서 지나치게 낮춰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생산 목표를 

지난해의 2배로 재설정하였다고 연설. 연합뉴스(2021. 2. 23),  「北황해제철소, 노동자에 호소문…“올해 투쟁에 국가미래 걸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27900504?section=nk/news/all(검색일: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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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공업 

■ 코로나로 원부자재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위탁가공 수출이 중단되었는데, 내수에서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공업의 

산업생산이 대폭 줄었을 것으로 추정됨.

- 7월 이후 휴대용시계 무브먼트와 가발·가수염·눈썹 등의 위탁가공 수출이 전면 중단됨.

- 강력한 국경 봉쇄로 섬유·의류 밀무역 역시 중단된 것으로 추정됨.

- 섬유 원부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의류 밀수출은 물론 김정은 총비서가 추진하였던 ‘신발, 가방 국산화(다

제품 증산 운동)’ 정책도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20년 3/4분기까지 상위 수입 품목에 식료품 산업 원재료가 위치한 것으로 보아, 식료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활발했을 것으로 보임.

   그림 19. 시계 부품 수입액                                  그림 20. 휴대용시계 무브먼트 수출액

                                          (단위: 만 달러)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 가발·가수염·눈썹의 수출입액                           그림 22. 섬유·의류 수출입액

                   (단위: 만 달러)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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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철도·운송수단

■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속에서도 타이어 수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절대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비해 산업 생산물이나 수입된 소비품의 지역간 이동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됨.

- 타이어는 화물이나 여객의 수송을 위한 승용·화물차에 사용되는데,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중시하고 있

어 만약 산업 생산물이나 수입된 소비품의 지역간 이동이 증가하여 타이어 수요가 증가했다면 절대 수입

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을 것임. 

- 고무타이어(신품, HS4011)의 수입액은 1,807만 달러로 전년대비 54.3% 감소하는 데 그쳐 식량작물과 함

께 정책적인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대북제재로 철도와 운수 관련 품목의 수입이 대부분 금지되었으나, 운수용 타이어 수입은 허용됨.

그림 23. 타이어와 이너튜브 수입액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가. 2020년 평가 

■ 코로나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출입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례적으로 4/4분기에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수출입마저도 중단됨.

- 북한 당국의 대외협력 정책이 4/4분기부터 변화하였는데, ‘[1/4~2/4분기] 여건이 되는 경우 대외무역 정

상화 → [3/4~4/4분기] 대외무역 중단’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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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정책적 중요도와 수요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식량작물, 타이어, 화학용품(의료용 자재, 세제, 농업용 자재)의 수입 감소율이 다른 품

목에 비해 작었음.

■ 수출입 규모 감소는 산업생산 둔화로 인한 경기 둔화, 소비재 공급 감소로 인한 북한 주민의 후생 감소 등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산업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이 전년대비 70% 이상 감소하였고, 운송용 타이어의 수입도 50% 이상 감

소하는 등의 상황을 볼 때 산업 전반의 생산 둔화를 짐작해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수입 원부자재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림 1]의 ‘나’ 그룹(산업의 기둥) 화학, 금속 부문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가’ 그룹(산업의 뿌리) 농업의 경우, 2020년 생산량은 440만 톤으로 전년대비 20만 톤 감소하여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하는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에너지 부문도 산업생산과 소비 둔화에 따라 공급부족 

문제가 핵심 문제로 부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반면 ‘나’ 그룹(산업의 기둥)은 수입에 의존하던 원부자재 공급이 줄어들면서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는 문

제를 겪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반증하듯 제8차 노동당 대회(2021년 1월)에서 ‘화학과 금속’ 부문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였으며, 노동당 전

원회의(2021년 2월) 이후 금속 부문을 중심으로 현시지도와 증산을 독려하기 위한 문화공연이 이어지고 있음. 

- ‘다’ 그룹(산업의 가지) 역시 ‘나’ 그룹으로부터의 원부자재 공급이 줄어들면서 성과가 좋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됨.

■ 북한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식량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당수의 기업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극심한 경제난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하고 변동 폭도 커지는 반면, 쌀, 옥수수, 휘발유, 경유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품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당국의 통제 밖에서 암시장이 성행하거나 이중가격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2020년 삼중고로 인한 경제난이 체제이탈자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한편에서는 경제난이 심

하지 않음을 보여주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주민이 체제이탈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코로나에 전염될 위험이 

크고,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로 국가간 이동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 다만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무역 중단 결정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는바, 경제난을 경

감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재개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4/4분기와 2021년 1/4분기의 무역 중단은 전략적인 정책 노선 결정을 위한 군중집회를 위해 불가피

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산업체계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면서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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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와 같이 당국의 정책적 선택이 대재난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려움.22)

나. 2021년 전망

■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4분기부터는 소규모 무역 위주로 재개될 개연성이 큼.

- 북한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건이 열악하고 당국의 코로나 대응도 강경한 상황이어서 무역중단 기조를 조

기에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다만 최근 북한이 신의주 세관에 화물 소독용 방역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2021년 2/4분

기부터 소규모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23)

◦ 무역 중단이 이미 3개월 동안 지속되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중단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대규모 행사가 노동당 전원회의(2021년 1월)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조만간 소규모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접경지역에서는 무역 재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조치들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소규모 무역이 재개될 경우, 수입은 민생용품(식량, 의약품, 세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은 총비서가 제8차 당대회(2021년 1월)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민 소비품 

생산 증대와 소비 보장을 강조함.

- 그러나 수출입 봉쇄로 수입 원부자재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결과적으로 소규모 무역이 재개될 경우, 민생용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큼. 

■ 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유지될 개연성이 큰데, 대북제재로 주요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다. 시사점

■ 북한의 경제상황은 향후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 진전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각국의 입장에 따라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나뉘고 있는 상황임.

22)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대재난은 자연재해와 농경지 유실, 이재민 발생 등으로 촉발됐으나, 그 배경에는 북한의 경직된 다락밭 정책과 

취약한 보건의료제도, 중앙배급체계, 그리고 국가발전 전략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다분히 북한 당국의 의도적이며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야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병로(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pp. 

240~24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3) 자유아시아방송(2021. 2. 10), 「북, 신의주세관에 대형 방역설비 설치…무역재개 신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e-021020

21084617.html(검색일: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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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강경론자는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 입는 간접적 피해가 큰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제재)이 커질수록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므로, 현 국면(경제난)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주민들의 피해는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경감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2021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기조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협상을 시도

- 반면 북한은 외부 지원 없이 내부 결속을 다져 대응해가겠다는 입장임.24)

◦ 2021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경제를 운용할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 제재 무용론이 재부상하고 북미 

대화에서 북한이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판단(수출입 중단)이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음. 

-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그리고 인도적인 목적으로 한반도 재난(감염병, 식량

난)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 여건이 조성될 경우, 2021년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상황이 다소 진정되거나, 북한이 소규모 무역을 재개하는 시점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될 

개연성이 큼. 

- 현재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일체의 대외협력을 중단하면서 남북관계도 소강상태에 빠짐.

- 북한 당국이 폐쇄경제 속에서 경제를 운용하는 자급자족(자력갱생)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입 원부

자재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시점을 계기

로 대외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여름 장마철(6월 말)을 계기로 코로나 전염력이 약화되므로, 그 시기를 전후하여 북한의 대외

협력 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북 보건협력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가 무역 중단을 통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상황인데, 삼중고로 인한 경제난이 북한의 안

보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이 공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중국산 백신 공급을 제안하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의 백신 공급 제

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중국 백신을 북한이 수용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백신 협력을 계기로 북중관계만 개선되고 남북관계의 소

강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만약 2021년 하반기부터 남한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다면,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북 

보건협력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24) 제8차 당대회(2021년 1월)에서 경제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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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북한의 대중 지역별 수출입 현황

■ 코로나로 수출입이 랴오닝성에 집중됨.

- [지역별 수입] 2018년부터 수입 지역 다양화를 시도(랴오닝, 지린 → 랴오닝, 광둥, 푸젠, 지린)하였으나, 

2020년에는 방역에 방점을 두고 소규모 수입만 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랴오닝성과의 수입이 증가함.

◦ 2018~19년 동안 광둥성이 랴오닝성과 유사한 산업별 수입구조를 보이면서 신규 거래지역으로 부상하였고, 

2019년에는 랴오닝성을 제치고 수입 규모 제1위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이후 광둥성과의 무역이 빠르

게 감소함.

- [지역별 수출] 전통적인 수출 지역인 랴오닝성, 지린성이 주요한 역할을 함. 

부록 그림. 북한의 대중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만 달러)

                     <수출>                                        <수입>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